
교양교육원은 2021년 하반기 ‘공통교양 <글쓰기> 보고서 및 에세이 공모전’을 시행하고 수상
작을 선정하였습니다. 

폭발적 관심 속에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서 교양교육원은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숙고한 끝에 
수상작을 확정하였습니다. 

2차, 3차 심사평을 정리하여 게시합니다. <글쓰기> 수강생 및 글쓰기에 관심 있는 고대인 모
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

먼저 일반 부문 심사평입니다. 

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보고서는 대체로 기존 자료나 논의를 정리하는 데 머물렀다는 평입니
다.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무엇보다도 진정성 있는 자신만의 문제의식이 중요합니다. 이
번 응모작 중에는 주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깊이와 독창성을 확보하지 못한 
경우가 많았습니다.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론을 통해 주제를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것 또한 
필요합니다. 방법론 선정뿐만 아니라 자료 선정과 분석, 활용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
니다. 
에세이 응모작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편이라는 것이 중
론입니다. 다만 이러한 글이 개인적 차원의 감정 토로에 그치지 않으려면 개인의 경험을 진실
성 있게 담아내면서도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성찰하고 형상화하는 것이 중요합
니다. 그러자면 진지한 사유를 담은 진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. 또한 독자와 소통하는 것 역시 
중요하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개성의 표현은 독자에게 전달되고 공감을 
이끌어낼 때 비로소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입니다. 주제를 드러내는 데 알맞은 구성과 표현을 
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. 

다음으로 외국인 특별상 부문 심사평입니다.

보고서 응모작은 이전 공모전 출품작에 비해 주제가 좀 더 구체적이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
는 목적이 잘 드러나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주제의 중요성을 
드러내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함이 있었습니다. 선정한 주제가 왜 논의될 필요가 있는지에 
대한 내용이 보충되어야 주제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
외국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에세이 부문에 많은 응모작이 있었습니다. 외국인 학
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잘 표현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 경험이 자
신에게 주는 의미를 독자의 공감을 좀 더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또
한 2차 심사 대상작 모두 글의 마무리가 미흡하였는데, 해당 경험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좋은 
마무리가 있는 글로 이어질 것입니다.



이번 공모전에서는 보고서 부문 총장상과 교무부총장상, 에세이 부문 교양교육원장상 중 한 
편은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작품이 없어 선정하지 못했습니다. 

2018년 <글쓰기> 출범과 함께 시작된 공모전이 어느덧 다섯 해를 맞이하였습니다. <글쓰기> 
교육 내용의 개편에 따라 공모전 또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할 <글
쓰기> 공모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


